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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맞춤형 영향예보 연구개발과제 추진

제1차 전문가 초청 세미나 결과 알림
【 2017. 4. 14.(금) /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서기 조미영 】

□ 개 요

 ○ 일시/장소 : 2017. 4. 11.(화) 13:30~15:30 / 대회의실(3층)

 ○ 참석자 : 영향예보 TFT 및 부산(청) 관심 직원 등 19명

 ○ 강  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동현 연구사

 ○ 주  제 :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영향 및 피해’ 

※ 참석자는 상시학습 2시간 인정

□ 주요 토의 내용

 ○ (김준형 주무관)폭염 영향예보 제공을 위한 위험수준 산출 시에 가축 

종별로 구분해야 하나?

 ⇒ 종별로 위험수준의 차이가 있음. 폭염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젖소와 

폐사율이 높은 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함

 ○ (고수완 사무관)THI 지수는 온도, 습도만 활용됨. 풍속이 고려된다면 

더 효과적인 지수가 되지 않나?

 ⇒ 풍속은 밀폐형 축사에서 중요함. 바람길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하나, 

관련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김준형 주무관)THI 지수에 따른 위험수준 외에 축산농가의 대응 

매뉴얼도 있나?

 ⇒ 고온에 따른 축사 사양관리나 가이드라인이 있음

 ○ (김태희 주무관)축사 외부온도와 내부온도 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 데이터 있나? 폭염 영향예보 제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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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온도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축산농가에서 축사 내부 환경을 

대비할 수 있나?

 ⇒ 환기방식, 시설장비 등 내부 환경은 축사마다 차이가 커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폭염 영향예보가 축산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예보과장)가축의 고온스트레스와 상대습도는 상관성 없나? 기온, 

THI 등 다양한 기준 중에서 축산농가를 위한 폭염 영향예보 제공 시 

어떤 기준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 다수의 해외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습도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됨. 사람은 땀을 흘리지만 가축은 그러한 기능이 퇴화되어 습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생각됨. 온도를 기준으로 위험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 (예보과장)폭염연속발생일수나 열대야도 가축의 고온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나?

 ⇒ 8주간 지속적으로 고온에 돼지를 노출시켰을 때 정액양 감소와 같은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난 것처럼 폭염연속발생일수도 영향을 줌. 열대야 

역시 소의 경우,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함

 ○ (김준형 주무관)연구 수행 중 축산농가를 방문하였을 때 수렴된 의견이나 

요구사항은?

 ⇒ 폭염 시 축사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함

 ○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에서 단기예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나? 

예보에 따른 warning 기능은 있나?

 ⇒ RCP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100년까지의 THI를 가시화한 것으로 현재 

단기예보를 적용한 결과는 지원되지 않음. warning 기능도 현재는 

없으나 축산농가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 정보가 SMS 형태로 제공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시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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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 참석자 서명

  


